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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
(사도행전 25: 1~5)

 

▣ 벨릭스의 선택 

∎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새번역) 행25:1~3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
로 올라가니, 2.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
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3.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
로 불러 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
일 계획이었다.”

∎ 베스도와 바울의 만남

새번역) 행25:4~7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5."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6.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여드레
인가 열흘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7.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
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 베스도의 선택

새번역) 행25:8~9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
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9.그
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
소?" 하였다.”

∎ 바울의 이의제기

새번역) 행25:10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
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 바울의 상소

새번역) 행25:11~12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
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12.그 때에 베스도가 배심
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오" 하
고 말하였다.”

∎ 아그립바와 버니게

새번역) 행25:13~21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14.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
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가두
어 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15.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유대 사람의 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판결을 청하였습니다. 16.나는 그
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 주
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17.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
였습니다. 18.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
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9.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
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
울은 그가 살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을 받기
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21.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
대로 갇혀 있게 하여 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



∎ 위엄을 갖추고 나온 아그립바

새번역) 행25:22~23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
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 하고 대답하였다. 23.이튿날,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
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  삶을 드리기 위하여

새번역) 행25:24~27 “그 때에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립바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
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한 사람입니다. 25.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26.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 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해서, 내가 써 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
에, 특히 아그립바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27.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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